
- 1 -
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9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

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
(9.9일자 동아, 서경, 세계 등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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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
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
내년부터 시행 예정

◇ 9.9일 동아, 서경, 세계 등 <2년새 빚 16조 늘어난 공기관들 임원
평균 연봉 1568만원 올렸다>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
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

임원의 연봉을 해마다 상승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<산업부 공기업 임원 연봉 상승사유>

□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되며,

ㅇ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*내에서 기관별 노․사간 임금협상을

통해 인상여부를 결정되고,

    * 『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(기재부)』 : (’18) 2.6%, (‘19) 1.8%, (‘20) 2.8%

ㅇ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S ~
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% ~ 0%를 지급받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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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,

일부 산자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

상승*에 따른 것임

    * 석유공사 : (’18년) D등급 → (‘19년) C등급 → (‘20년) C등급 

    * 광물자원공사 : (’18년) D등급→ (‘19년) C등급 → (‘20년) C등급

    * 석탄공사 : (’18년) E등급 → (‘19년) E등급 → (‘20년) D등급

<개선방안>

□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

정부는 관련규정*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

하여 지급할 예정

    * 임원보수지침 개정(’21.하반기)을 통해 ’22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

ㅇ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

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* 조정

     * 기관장 : 기본연봉 대비 (기존) 120% ~ 0% → (조정) 100% ~ 0%, 

       임원 : 기본연봉 대비 (기존) 100% ~ 0% → (조정) 80% ~ 0%

ㅇ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
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(향후 임원까지 확대 검토)

※ 성과급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9.1일자 기획재정부
보도자료(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」발표)를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※ 문의: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(044-203-5530) / 문현철 사무관(5533)


